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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44번  주의 얼이  

예물준비성가 342번  제물 드리니 

영성체성가  
165번 

493번 

 주의 잔치 

 살아계신 주 성령  

파견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Edwin Shin • Claire Kim • Shyun Kim • Sia Kim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Yule Bae • Brian Kim • Olivia Baek • Julie Kim 

11시 미사  

12시 30분 미사 

5시 미사  • • • 

 

부속가 <성령 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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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성령강림 대축일로 지난 50일간의 부활 시기

를 갈무리하며 교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성령강림 대

축일은 교회의 설립을 알립니다. 성부와 성령으로부

터 오신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

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 21) 이렇게 

뜻깊은 오늘 성인 견진 성사가 있습니다. 참 기쁜 날

입니다. 견진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도 세상에 보내

십니다. 당신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 명하시며 보내주신 성령은 제자들이 주님과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 아니라 보호자

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지난 이천 년간 예수님의 말

씀은 연연히 전해지고 세상 끝까지 전해졌고, 그 말씀

은 2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도 전해져 그 은총

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간의 의료미션 여행 동안 주님의 은총이 세

상 끝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은총은 물

질적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풍성해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깨닫는 여정이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옛 한국전쟁 후 사진에서 

본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 부모

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

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다시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들도 우리나라처럼 언젠가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신앙도 잊지 않기를 기도

합니다.  

 

  볼리비아는 지금 겨울에 접어들어서 습하고 차가운 

바람이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지만, 함께 더불어 살

아가는 모습에서 온기를 느끼며 미소짓는 이유를 찾

습니다. 우리 일상의 성령이 따스한 온기로 우리의 마

음을 녹여줍니다.  

 

  커다란 병원도 아니고 대단한 의료 기계가 있는 것

도 아니지만 동네에 찾아온 의사의 진료에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아픔을 토로하고 먼 나라

에 찾아온 이방인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

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그들이 받아 

가는 약은 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여러지방 곳곳을 찾아다니시

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들어 말씀을 듣고 감동하며 예수님을 따

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억

울함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억울한 이야

기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뉴엘: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사흗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곁으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는 보

호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길 잃은 양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치유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

다. 그 권능은 용서의 권한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용서로 표현됩니다.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치를 합니

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

씀은 사제의 입으로만 선포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

씀은 교리를 통해서만 실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

씀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서, 우리의 따듯한 손길

에서, 우리의 부드러운 말속에서 한여름 얼굴을 스치

는 시원한 미풍처럼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고 행복을 

줍니다. 일상의 말씀은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아주 소소한 위로에서 가슴 뿌듯한 성령을 경험합

니다. 불편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립니

다. 가난함 속에서 십시일반의 도움으로 희망을 찾습

니다. 아주 사소한 배려로 누군가의 얼굴에 훈훈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

아계심을 알려줍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좀 더 많은 것을 축적하

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웃과 좀 더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합

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

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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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

다.” (요한 14:15-16)  

 

  예수님의 새계명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을 통하여 보호자 

성령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평

화를 주십니다.  

 

  평화는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하느님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는 표징입니다: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

십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줍니다. 함

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가르쳐줍니다. 서로의 존

재를 인정해줍니다. 서로 다름을 그대로 인정해줍니

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상주의자들의 불가능에 대한 도전

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희망인 것은 말씀을 믿고 따

르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 현실이 세상적 가치

관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

들입니다. 세상의 길은 넓고 편하지만 그 끝이 혼돈

이지만, 하느님의 길은 좁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끝이 행복한 길입니다.  

 

  지난 주 볼리비아 오지의 공소로 가는 모든 길은 

좁고 위험한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길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선교 신부님들은 우리를 초대했고 그 길을 

갔습니다. 차 멀미를 뒤로하고 몰려오는 동네 사람들

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위로 받았을 때 하느님

의 현실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대천사 가브리엘

의 말에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

히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는 이

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시골 처

녀였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마리아의 현실이 하느님

의 말씀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언제나 세상적 현실과 하느님의 현

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자주 하느님의 현실은 손해

를 보고, 세상적 현실은 이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

느님의 현실은 불편하고, 세상적 현실은 편하다고 믿

습니다. 하느님의 현실은 바보같고, 세상적 현실은 똑

똑하다는 편견에 사로 잡혀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유혹에서 성령께서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진정한 평화를 

줍니다.  

 

  코비드의 위험이 약화됨에 따라 지난 2년동안 소강

상태에 있던 우리 사회는 예전의 일상을 되찾아갑니

다. 이에 우리 공동체도 점점 바빠집니다. 한동안 못했

던 본당 야외 미사를 다음 주 주일에 다시 개최합니

다. 야외에서 모여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

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인 19일에는 우리 교구의 보

좌주교이며 신학교 교장이신 제임스 마사 주교님을 

모시고 학생 견신 성사를 지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견

진 성사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의 바람은 이들이 성령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며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는 예수님을 믿듯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믿습니

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성장

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 칭찬을 앞세웁니다. 칭찬이 그들을 버

릇없게 하기 보다 스스로 더 잘 하려고 노력하게 합니

다. 이것이 성령의 믿음이며, 교회의 믿음입니다. 나아

가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50일 간의 부활 시기를 마감합니다. 하늘로 부

터 내려오는 성령이 주님의 죽음으로 다락방에 숨어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었던 것처럼 걱정

과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길 바랍니

다. 미움과 반목이 가득한 가정에 이해와 화해의 성령

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잘못될까 염려가 가득한 

가정에 믿음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행복이 우리 공동체의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

을 것이다.” (요한 2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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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유아세례  

특별헌금  

성물서적 판매  

 

성인견진 

세례/견진   

봉성체    

6월 10일(금)  9 a.m. 

유니온 널싱홈 미사    

6월 10일(금)  10:30 a.m.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6월 14일(화)  10 a.m.  

가톨릭 신앙에 관심있는 청년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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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6월 5일 

알 림 알 림 

2022년 여름캠프 등록   

날짜 : 6월 29일(수) - 8월 12일 (금) 7주간  

대상 학년 : PreK—5학년  

일반 등록 : 6월 12일(일)까지  

일반 등록금 : $1,460 

 

QR CODE로 웹싸이트 방문하기: 

 

주일학교 선생님 모집  

주일학교 어머니 정신건강 세미나 취소  

6월 5일(오늘) 예정이었던 정신건강 세미나가  

취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2022 성바오로 정하상 야외 사생대회  

 

일정표  

2022년 본당 야외 미사     

Heckscher State Park Field #2 

버스표 판매 : $5 (성소후원회—성당 친교실)

2022년 본당 야외미사 일정표 

장소 : Heckscher State Park  

1 Heckscher Parkway, East Islip, NY 11730 

(Field #2)  (631) 581-2100 

AM   8:00 버스 성당 출발 

       10:00 - 10:30 미사 준비 

       10:30 - 11:30 미사 

PM   11:30 - 1:30 점심시간 

       1:30 - 4:00 친교시간 

       4:00 - 4:30 폐회 기도 

       4:30 - 5:00 주변 청소 및 관리 

2022년 본당 야외미사 기타 사항      

야외 미사 

주일학교 방학  

날짜 : 6월 5일(오늘) 

주일학교 견진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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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2년 6월 5일 

미사 시간  |  Mass                         

알 림 알 림 

생활상담소 상담 휴무  
 

6월 12일(일) 생활상담소는 야외 미사 관계로   

휴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 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정성  

성체조배 안내 

평일날 성체조배를 하러 오시는 분은 사무실

을 통해 성전으로 가시기 바라며, 성체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까지, 토요

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죄인들의 피난처 Pr.  

레지오에 관심있는 분의 연락을 바라며,  

환영합니다.  

연령회 월례회  

로사리오회 월례회 취소 

안나회 월례회  

 

요셉회 월례회  

 

구역분과 월례회  

 

미동북부 제39차 지구 울뜨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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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2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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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ope Francis and the leaders of the Church: that 
with gifts of the Holy Spirit, they may help guide us 

to be closer to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leaders of governments: that they will give us 
order rather than disorder, peace rather than destruc-
tion of peoples, lands and cultur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underrepresented people: that we will be aware of 
them and give them a fair hearing.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people of faith in every part of the world, and 
for ourselves: that with the spirit of Christ we will 
work to heal our personal and our institutional 

wound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lacking direction in life: that through our 
love they will find meaning and a vision worthy of 

their energi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student graduating this year: that the spirit of 
the Lord guide and protect them as they start a new 

chapter of their lif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that have died of the senseless violence this 

week.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June 5, 2022 

1st Sunday in June                                                                                           Announcements 

Baptism  

Summer Camp 2022  

 https://sites.google.com/view/

stpaulcamp 

10 

2022 Summer Church Outdoor Mass 

Infant Baptism  

Seeking Sunday School Teacher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Jaeyeon (Juliana) Jung (929) 928-1487 

Outdoor Mass  

Special Collections  

Confirmation Mass  
Date : June 19th (Sun)  
There will be a mass switch. The children’s mass will 
be at 9:30 a.m. and the JH - HS mass will be at 12:30  
p.m. due to confirmation. 

Catholicism With Bishop Barron  
Let us learn and share our catholic faith  
The first meting : Jun. 24th (Fri)  
Time : 7 p.m. 
Location : Education Center (Chapel) 
Inquiry : Deacon Im (646) 879-7299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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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June 5, 2022 

 Learning to ride a two-wheel bicycle is one of the great milestones and memories of childhood. 
After learning to walk, a child takes great joy in riding a tricycle. Graduating to a bicycle with training 
wheels is exciting, as the prospect of soon riding with the big kids becomes real. The day arrives when 
the training wheels come off, and the parent takes a secondary, supportive role behind the bike. After 
a few anxious glances over the shoulder, the child is reassured the parent will not permit them to fall. 
Then comes the moment of truth when the parent lets go and the child realizes they have the balance 
needed to ride. 
 
 The Ascension of the Lord is like the parent letting us go on our own. Without Jesus we wob-
ble and falter for awhile but then comes the great realization we have been given the balance needed 
to grow into adulthood in the faith. Even an occasional fall once in awhile only serves to reinforce our 
determination to be an independent adult. Today we have the great solemnity of Pentecost, when the 
Holy Spirit descended like tongues of fire upon the Apostles and the Virgin Mary. Through the Holy 
Spirit, Jesus is present not just with the disciples but IN the disciples. Were it not for Pentecost we 
would never have heard or responded to the good news that God became human in Jesus, taught us 
how to live by lives of loving service, how he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and rose to heaven. We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at baptism and confirmation—and whenever we need grace to pick our-
selves up and start anew. Pentecost is an on-going mystery, as God continues to send the Holy Spirit 
to us at every Eucharist. Through the Holy Spirit we commemorate Christmas, we celebrate Easter, 
but we participate in Pentecost.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Pentecost Sunday                                                                                                                                  June 5, 2022 (Year C) No. 2583 

Responsorial  

Psalm 
Lord, send out your Spirit, and renew the face of the earth. (or ◎ Alleluia.)  

Psalm 104:1-2, 24, 29-30, 31, 34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Acts of the Apostles 2:1-11 (63C)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first Letter of Saint Paul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2:3b-7,12-13 

Communion Antiphon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spoke of the marvels of God, alleluia. 

Sequence <Veni, Sancte Spir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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